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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

담당 이은미 장 

논평 면죄부 수사로 끝난 성완종 리스트 검찰수사 

총 쪽

1.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 은 오늘(7/2) 홍 표 경남도지

사와 이완구  국무총리를 불법 정치자 을 수수한 의(정치자 법 

반)로 불구속 기소하고, 나머지 6인에 해서는 품수수 정황이 특정되

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의 없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. 검찰은 

품 공여자의 구체 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이 있었지만 6인에 

한 수사는 흐지부지 하더니 결국, 상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정권 

실세들에게 면죄부를 줬다. 참여연  행정감시센터는 국민들은 이번 수사

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단하며,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검을 통해 

한 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.

2. 검찰은 홍 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 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6인에 

해서는 형식  수사에 그쳤다. 홍문종 의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5인에 

해서는 서면조사로 그쳤고, 품수수를 확인하기 한 차인 계좌추

조차 벌이지 않았다. 또한 김기춘, 허태열  통 령 비서실장은 공소시

효를 이유로 사실상 수사 선상에서 제외시켰다.  정권 실세에 한 수사

의지는 없었던 것이다. 반면 성  회장에게 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

다며 리스트에 등장하지 않은 김한길 의원과 이인제 의원을 소환 조치하

고, 특별사면 의혹으로 공소시효가 지난 노건평 씨를 소환하는 등 곁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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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수사에 집 했다. 

   

  물론 구든지 의가 있다면 조사를 받는 건 당연하다. 그러나 이번 검

찰수사의 핵심은 리스트에 언 된 8명의 품수수 의혹을 규명하고 나아

가 2012년 불법 선자  의혹의 실상을 밝히는 것인데 이에 한 수사는 

소홀히 한 채, 수사방향을 확 하고 엉뚱한 곳에 집 한 검찰의 행태는 

사건의 본질을 흐리겠다는 의도가 다분했다. 검찰 수사가 이 게 된 배경

에는 수사 기부터 수사 상과 방향에 한 통령을 비롯한 지 은 국무

총리가 된 황교안  법무부장 의 수사가이드라인 제시가 주효했다. 그

리고 아직 휘청거리고는 있지만, 집권 반기에 있는‘살아있는 권력’에 

한 검찰의 ‘알아서 움직이는’태도 탓도 크다. 결국 검찰은 권력의 

치를 살피며, 정권 실세는 놔둔 채 주변부만 치는 구태한 정치검찰의 행

태를 되풀이 한 것이다. 

3. 이번 수사결과는 검찰이 집권세력이 연루된 권력형 부패사건을 수사할 

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줬다. 검찰이 못한다면 국회가 

나서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검 실시를 통해 진상을 철 히 규명해야 한

다. 건은 권력으로부터 독립 인 수사이다. 임명부터 다시 정쟁의 상

이 되는 재의 특검으로는 불가능하다. 특별검사와 수사 이 평소에 구

성되어 있어 부패사건이 생기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

명실상부한 상설특검제도 또는 고 공직자비리수사처 같은 특별수사기구

를 도입해야 한다. 끝


